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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지만, 기존의 유선 

인터넷에서 발견되었던 정보격차의 현상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정보격차 연구에서는 주로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만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지적 가치를 직접 설문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추정하였고, 이러한 가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이용자들은 모바일 인터넷에 대해 월간 51,723원 만큼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격차 요인을 접근성, 역량성 및 활용성으로 분리하여 가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접근성으로 인해 31,878원의 차이가 발생되었고, 역량성은 7,736원, 활용성은 6,463원의 

가치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접근성은 현재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정보격차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 모바일 정보격차, 모바일 인터넷, 인지적 가치, 조건부가치측정법

Ⅰ. 서  론1)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는데, 전자정

부,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뉴스와 같은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으로 인식 

되고 있다(박성재, 정재원, 2006; 홍순구 등, 2011).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고, 기존의 유선 인터넷 환

경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생활서비스를 모바일 인

터넷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또한 점차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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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과거 유선 인터넷의 활성화는 우

리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Dimaggio et al., 

2001), 현재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무선 인

터넷의 활성화로 넘어 오면서 개인의 다양한 활동

이 가능하게 되었다(Jang and Jin, 2016).

한편, Catells(1997)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유․무선 인터

넷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이용자와 적응하지 못하

는 이용자들에 사이에는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격차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격차는 컴퓨

터(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사람들과 소유하지 않

는 사람들 간의 차이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Wilson et al., 

2003). 더욱이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선 인

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 환경 중심으로 변화되면

서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

졌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정보격차의 사

회․경제적 파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유․무선 인터

넷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

어야 하지만 국내에서 정보격차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미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은 SNS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SNS에 대한 교육

과 SNS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SNS 이용에 관한 문제 발생 시 해결 할 수 있

는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매년 정보격차에 관한 보고

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무선 인터

넷 환경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정보격차를 신(新)

정보격차라 하여 스마트 격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선 인터넷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관찰되어 왔고, 모바일 인터

넷 환경에서도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제한

적인 접근만 가능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

추 할 수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

근성이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

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로 발생되는 

정보격차는 경제적 손실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사회적 참여 등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등 다양

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황진구, 유지열, 2007).

기존의 국내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

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소득수준, 최종학력, 사

회․경제적 지표, 거주 지역(도시 혹은 농촌) 등 

이용자들의 이용환경 관점에서 정보격차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Chaudhuri et 

al., 2005; Chen and Wellman, 2003; Gibson, 2003; 

Hargittai and Hinnant, 2008; Livingstone and Helsper, 

2007; Losh, 2003; Martin, 2003; Rivas, 2004; Tengku 

and Hitoshi, 2005; Wilson et al., 2003). 하지만, 대부

분의 선행연구들은 유선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인

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같은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환경 측면만을 고려하여 단순 통계적인 방법

만으로 연구되어 왔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

차를 인식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보격차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환

경 이외에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에 따라 이용 여

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접근법과 같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만

으로 정보격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유선 인터넷에서 발생되었

던 정보격차에 대한 현상을 모바일 인터넷 환경

으로 고려하여,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 

환경과 이용자들의 인지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정보격차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국,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

치 차이를 일으키는 정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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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 및 학문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째,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

하는 개인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 측면에서 인터

넷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 환경(성별, 연

령, 소득 등)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모바일 인

터넷의 인지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국내 모바일 

인터넷의 인지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지적 가치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그 차이 정도를 정량

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레

벨에서 인지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가

치를 기반으로 하여 가치의 차이를 일으키는 정

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 할 수 있다. 현재

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정보격차를 분석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지적 가치 차이를 발

생시키는 정보격차 요인들 중 가장 심각하게 발

생시키는 요인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

고 있는 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안의 우선순위와 정책적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할 것이고 제Ⅲ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

의 종합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모바일 인터넷 정보격차

지금까지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정의

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정보격차라고 정의

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지식격차(knowledge gap),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혹은 정보격차

(information gap)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지만,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에 의해 최초로 Digital Divide가 언급되었다

(Molnár, 2003).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보격차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해외 연구에

서는 ICT에 접속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 가구, 기업 간 

정보접근의 차이로써 정의했고(Edwyn, 2001), Wilson 

(2004)의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이용자들 사이

에서 ICT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접근의 불평등성

이 정보격차라고 정의 했다. 또한, Compaine(2001)

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해 접근성을 

가진 사람과 접근성이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를 

정보격차라고 정의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이 정보격차라고 정

의하였다(서이종, 2000).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

보사회는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은 네트워

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차

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을 종합해 보면,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불평등으로써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

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ICT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에게 공평하지 않게 주어진 기회로 인해 발생되

는 격차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이와 관련한 서

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도 

과거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과거의 정보격차는 정보기기 및 정보인프라

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차이를 중심으로 인식

되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

는 이용 능력과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서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최두진, 김지희, 2004). 

실제로 2015년 기준 컴퓨터 보유율은 평균 76%

가 되고, 인터넷 이용률이 평균 80.8%2)을 육박하

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김 태 환․이 상 용

16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9, No.2

<그림 1> 정보격차 유형(Molnár(2003)를 바탕으로 최두진, 김지희(2004) 재인용)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정보격차 개념대

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만을 가지고 정보격차를 

논하는 것은 현시점에 맞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

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주된 이용 계층인 20~30대 

외에 50대의 이용률이 급증하는 등 모바일 인터

넷 이용이 전 연령대에 걸쳐 생활화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 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정보격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 특히,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격차의 개념은 정

보기술에 접근성에 대한 차이도 여전히 중요하지

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능

력, 패턴 등에 대한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Molnár(2003)의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인터넷의 보급시기에 따라 

정보격차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인터넷의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에

는 접근성에 관한 정보격차로써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와 접속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격차

를 도출하였고, 도약기(take-off)에는 인터넷 사용

자간의 격차 즉, 접속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

람과의 격차를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포화기

(saturation)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

의 격차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용자 간의 격차

는 이용자 간의 질적 차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Selwy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정보격차

의 단계를 접근(access), 이용(use), 관여(engagement),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outcome consequences) 등

으로 구분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김문조(2004)의 

연구에서 정보격차의 단계를 접근가능성(access)에 

대한 기회격차, 이용자의 이용 능력에 대한 활용

격차 그리고 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용

자의 의욕 및 수용태도와 관련된 수용격차로 구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보격차의 단

계를 종합해 보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 접근(access)의 보장을 의미하는 접근성 단계

와, 이를 다루는 이용자의 능력(skills), 그리고 이

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활용단계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단순 통계적 방법이 아닌 모바일 인

터넷을 이용하는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설문함으로써,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정보격차 요인을 접근성, 역량성 및 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2.2 모바일 인터넷의 인지적 가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과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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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3&conn_path=I2).

<그림 2>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및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89.9%이고, 초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2,000만 명을 육박하

고 있다(국가통계포털, KOSIS).

이러한 통계를 통해 초기 인터넷 서비스가 제

공되었을 때 보다 이용자 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인지하는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사용을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하여 고려할 경우 데

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2013

년 전체 이용자 수 중 29.2%인데 비해, 2014년 34.6%

로 늘어감에 따라(국가통계포털, KOSIS)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더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

하려는 이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에 대

한 국민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가치는 모

바일 인터넷에 접근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탐색

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장

애인 및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

용으로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촉진하는 법적

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접근권이란, 국가

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국민이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

러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는 공공관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과 전기, 전화, 수도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

터넷과 같은 IT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Sloan et 

al., 2000). 이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정보접근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부여할 만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은 이용하는 만큼의 인터넷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만큼 그에 대한 가치를 덜 느낀

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인지하

고 있는 가치를 추정하여 개인 간의 가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모바일 이용자의 이용 환경에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용

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를 인지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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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법론 분석 결과 

박철(2016)
분산분석

(ANOVA)
모바일 정보접근역량보다 활용역량이 삶의 질을 향상과 더 밀접
한 관계를 가짐을 도출함

Faziharudean
and Mitomo(2006)

조건부 가치평가법
(CVM)

농촌보단 도시에서, 그리고 저소득자 보다 고소득자에게서 인터
넷의 인지적 가치가 더 높음을 도출함

Hammond et al.(1998) 독립표본 t-test

인터넷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터넷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초보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의 정보
취득 가치를 느낄 뿐 인터넷의 즐거움이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함

Meso et al.(2005) TAM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 빈번히 이용하는 
이용자는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도출함

Wang et al.(2006) TAM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과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강할수
록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의도가 높아짐을 분석함

<표 1> 선행연구 정리

정보격차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가치 차이를 일

으키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2.3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정보격차 요인과 

인지적 가치의 관계

현재까지, 정보격차 요인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와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인

지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여 진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철(2016)의 연구

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를 다루는 정보역량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보활용역량 등의 수준 

정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개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

하였다. 모바일 인터넷의 활용과 개인의 삶의 질

과의 관계분석에서 한국의 경우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높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많지만, 모

바일 인터넷 이용함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 측면

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가 

높지만, 활용역량 측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인지적 가치가 낮다는 것이다.

Faziharudean and Mitomo(2006)의 연구에서는 

접근성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의 도시와 농촌 간

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의 차이 그리고 소득의 격

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평등 및 정보의 인

지적 가치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최대지

불의사금액 WTP(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였

고, 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했는데 농촌보단 도시에서, 그리고 저소득자 보다 

고소득자에게서 WTP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Hammond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에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 역량에 따라 인터넷 가

치를 느끼는 정도와 그 이용 행태가 다르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숙련도

가 높은 사람들은 인터넷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초보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는 인터넷의 정보취득 가치를 느낄 뿐 인터넷의 

즐거움이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활용능력이 높은 이용자는 모바일 

인터넷의 접속 빈도와 사용량이 많고, 모바일 인

터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Meso et al., 2005; Wang et 

al., 2006; 박철, 2016). 이와 같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이용자의 활용역량은 인터넷의 가치를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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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이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를 인지하는데 있어 가치 차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써 접근성, 역량성, 활용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결국,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모바일 인터넷 가치의 차이를 발생 시키는 정보격

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인지적 가

치를 포함한 통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정보격

차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3.1 접근성

인터넷이 사회의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특정 

소외계층 즉,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은 정

보의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홍순구 등, 2004),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의 접근은 기존의 데스크 탑

을 이용한 유선인터넷 보다 휴대성 및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에 대한 편재성이 높

다(Cheong et al., 2005). 더욱이, 최근에는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들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좋아 지고 있는 실정

이다.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가 많

다는 것은 그만큼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으로 인한 정보

격차가 이용자의 인터넷의 가치에 미친다는 과거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Livingstone and Helsper(2007) 논문에 따르면 영

국의 아이들 그룹 중 집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

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Hargittai and Hinnant(2008)의 연구에서

는 직장에서 무료로 언제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는 환경 즉, 접근성이 높은 그룹에서 인

터넷과 연관된 각종 지식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Faziharudean and Mitomo(2006)의 연구에서는 말

레이시아의 도시와 농촌 간에 인터넷 인프라 구

축의 차이 그리고 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평등 및 정보의 인지적 가치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최대 지불의사 금액 WTP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고, 두 그룹 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농촌보단 

도시에서, 그리고 저소득자 보다 고소득자에게서 

WTP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Hassani(2006)의 

논문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그 외의 지역 등의 다양한 

곳에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이용

해 건강 정보 검색, 상품 검색 및 구입, 그리고 인

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등의 유익하며 생산적인 방

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과거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환경

에서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격차가 모바

일 인터넷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

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3.2 활용성

활용성으로 인한 정보격차는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격차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 접근

성으로 인한 정보격차가 이용자의 이용 기회로 

인한 차이라 한다면, 활용성으로 인한 정보격차

는 이용자의 활용 행태 및 사용량에 따라 발생되

는 격차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대표적인 

활동인 SNS 활동에 있어 ‘SNS 이용정도’는 이용

자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

의 일상생활이 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활

용 정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과 관

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적 자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Elliso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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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바일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른 정보격

차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가치에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김수정(2009)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노동자

를 특정해 사무직 여성노동자와 생산직 여성노동

자를 분리시켜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인터넷 

활용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사무직 종사자

의 경우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많고 이메일을 이

용하는 등 온라인 접속도 항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밝혀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가 많았으

며 업무수행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검

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한 이들 사무직에서의 공통된 의견으로 인터넷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활용성이 높은 그룹에서 온라인에 대한 인

지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업무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생산직 여성노동자 

그룹에서는 앞선 사무직 여성노동자 그룹과는 반

대로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소수

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박철(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을 대

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모바일 정보사

용 요인을 정보역량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정보

역량은 정보접근능력과 정보활용능력으로 분리

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정보접

근능력은 3국 중에서 가장 우수하나 정보활용능력

은 가장 낮게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모바일로 인

한 삶의 질 향상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평가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접근 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활용요인으로 보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인터넷 활용을 양적인 측면 이외에 질적

인 측면의 격차에서도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 연구도 있었는데, 박종철 등(2011)의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

하는 표본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내

용을 공유하는 ‘지식 창출’의 결과와 인지적 가치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NS 활동

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클수록 SNS 사용의 횟

수가 더 많아짐을 통계적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

를 통해 인터넷 활용성이 높은 이용자 특히, SNS

를 이용하는 인터넷 활용성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인지적 가치가 높아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바일 인터

넷 환경에서 활용성에 의한 정보격차가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써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3.3 역량성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격차를 일으키

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활용성과 접근성 이외에도 

역량성을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Hargittai 

and Hinnant(2008)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이용 역량이 자신의 재테크 활동(Capital-

Enhancing Online Activities)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인터넷 이용 역량 중 하나

로써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의 재테크 활동이 대

졸 이하의 학력 보다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는데, 학력을 인터넷 역량의 대용으로써 인터넷

을 이용하는 역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테크 활

동이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인터넷 이용 역량으로써 인

터넷 이용 기술(Self-reported skill)을 보았는데, 인

터넷 이용 기술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재테크 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역량성이 

온라인 재테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는데, 이를 통해 결국 인터넷 이용 

역량이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의 인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송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즉, 이용자가 인터넷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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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정보검색’, 

‘정치/행정 참여’, ‘학업’, ‘교제 및 소통’, ‘여가 및 

오락’, ‘쇼핑’과 같은 온라인 활동의 범주 중에서 

특히 ‘쇼핑’분야에서 디지털 리터시가 쇼핑 이용 

분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

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단계인 결제 시스템 

설치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터넷 이용 역량 차이에 

의해서 인터넷의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정보접근에 대

해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모바일 인터

넷의 가치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 정보격차 요

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

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바일 인터

넷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추정

해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과 같은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의 선호(preferences)와 선택(choices)에 기초하여 

얻는 만족감(wellbeing)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 소

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시장에

서 제시된 가격과 본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

대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비교하여 

WTP가 가격을 초과하거나 같을 때에만 구입하게 

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렇게, 제품이나 서

비스 특히,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를 추정하는 방

법은 크게 시장접근법, 현시선호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진술선호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 및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등으로 구

별 된다. 특히, 진술선호접근법은 분석 대상에 대

한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constructed market) 시

나리오를 작성한 후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직접

적으로 응답하게 하는 기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대표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

여 모바일 인터넷 정보접근에 대한 가치를 추정

하고자 한다. 

3.1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란 연구자가 제시

한 가상의 상황에 대하여 개인 응답자의 최대지

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을 측정하는 

방법이다(Hoehn and Randall, 1987). WTP의 개념

은 사람들이 특정 환경질의 개선이나 공공재를 

공급받기 위해 또는 특정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하는데, 특

정 재화 및 서비스의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매

우 적절하고, 직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장

점이 있다(Rowe et al., 1995; Yoo and Chae, 2001).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방법론은 WTP

를 구하는 방법론 중에서 Conjoint Analysis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써, 분석 대상

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최대 

지불의사액을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Arrow et al., 1993; Mitchell and Carson, 

1989). 이러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에너지, 수질 

및 대기실 개선, 관광재 개발, IT 제품 개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시장재와 

같은 상품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개인의 인지적 

가치와의 관계를 CVM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연

구가 존재하는데, 여준호, 방상원(2007)의 연구에

서는 산림생태계 지역인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역 보전에 대한 인지적 가치인 지불의사를 CVM 

방법론을 통하여 화폐액으로 추정하였다. 정헌영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자들의 인지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추정하였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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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Ku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교통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CVM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교통 정보서비스 정보 1

건당 240원 정도의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Jeong and Yoo(2008)의 연구에서는 CVM 

방법론의 이중경계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지상

파 방송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였는데, 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들은 2,860원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o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의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용자들은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월 4,085원을 지불할 용의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

용하여 개인이 모바일 정보접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를 추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룹간의 가

치차이 분석을 통해 정보격차를 밝히고자 한다. 

CVM의 실증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불의사 

유도방법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분선택형 질

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은 Bishop and 

Heberlein(1979)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대상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연

구자가 제시하는 특정 금액에 대하여 지불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특정 금액이란, 연구

자가 선행 연구 및 사전 조사(pre-test)를 통해 결

정되는 가격으로써 다양한 금액의 버전 구성되어 

이 중 하나의 금액만 랜덤하게 선택되어 응답자

에게 지불의사를 묻게 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은 응답자가 비교적 쉽게 응답할 수 있고, 극빈치

의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지

만,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Carson et al.(1992)은 양분선택법의 비효율

적인 부분을 개선시켜 이중양분선택법을 제안하

였다. 이 방법은 양분선택법에 응답자에게 응답

을 한 번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령 응답자에게 

최초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사를 물어본 

후,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최초 금액에 2배를 다시 

한 번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반대로 최초 제시 금액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

답하는 경우 최초 금액의 1/2배를 다시 한 번 제

시하여 지불의사를 재차 묻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의 가장 큰 이점은 무응답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법 중 이중양분선택법

을 이용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최초 제시 금액에 

대하여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한 경우 최초 금

액의 2배 금액을 제시하여 한 번 더 물어보고 만

약, 이 질문에서도 “예”라고 응답하면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유도하였다. 반대로 최초 제시 금

액에서 “아니오” 그리고 두 번째 제시금액(최초

의 1/2 금액)에서도 “아니오”라고 질문한 응답자

에게는 “그렇다면, 당신은 1원도 지불할 의향이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아니오”라고 응답

한 응답자에게는 “그렇다면 얼마를 지불할 의향

이 있습니까?”라고 개방형 질문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무선 인터넷 접근에 대한 이용자

들이 인지하는 가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대치 및 최소치로부

터 평균의 차이 등 각 종 통계적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WTP의 추정할 수 있는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효용격차모형을 적용하였다. 

응답자가 개인 자신의 효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주어진 개인의 소득수준()과 개인의 특성

벡터()에 근거하여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j)

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

수 로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1)

여기서,   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  는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연구자

에게는 응답자가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에 대한 

선택 또는 거부하는 데 있어 관측이 불가능한 부

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효용함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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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관측 가능한 부분   과 관측 불

가능한 부분 로 구성된다. 

        (2)

간접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적 성분인 

는 에 상관없이 상호 독립적이며,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갖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로 평균은 0이고, 각 개인이 효용을 최대

화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각각의 응답자는 다음

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은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을 위해 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란 질

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면서 를 기꺼이 지불

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하게 된다. 이를 수식으

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3)

or        ≧   (4)

이제 효용의 격차와 오차항의 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       (5)

      ≡                  

여기서,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응답이 “예”  ≧≡  (6)

여기서 ⋅는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하 cdf)이다. “예”란 응답은 

 ≧ 일 때, 그리고 “아니오”란 응답은   

일 때 측정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로 표기할 

WTP는 확률변수로서 이의 cdf는 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 (5) 식 (6)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응답이 “예”  ≧ ≡ (7)

따라서 식 (5)와 식 (6)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

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 ≡  (8)

이러한 과정은 이산반응모형 식 (6)을 적합 시

키는 것이 곧 WTP의 분포함수인 ⋅의 모수

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데, 여기서 는    상태에서   의 상태

로 변화하기 위한 WTP이다. 가 (-)음의 값도 가

질 수 있을 때의 평균( )은 흔히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9)

   
∞



 

한편, 여기서 중앙값 WTP( )는 다음의 방정

식을 에 대해 치환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   (10)

만약 WT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면, 이때

의 평균값 WTP( 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11)

한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서 이중경계

모형의 경우, 응답자의 WTP를 추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B1을 처음 제시한 금액, B2를(예-예 

선택할 경우) 처음 제시금액의 두 배, B3을(예-아니

오 선택할 경우) 처음 제시금액 1/2배 이라고 한다

면 다음과 같은 4개의 확률로 나타나낼 수 있다.

       ≤  (12)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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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의 정보격차 요인 측정 설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의 정보격차 요인 측정 설문

접
근
성

․정보기기 보유 정도로 가구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본인 전용 
PC 보유 여부, 무선인터넷 기기 보유 여부, 가구 인터넷 접속 
여부 등을 측정
․개인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 가능 

여부와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접속 방식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
기 소유개수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역
량
성

․역량성은 컴퓨터 사용 능력과 인터넷 사용 능력으로 분리
․컴퓨터 사용 능력의 경우 OS, 워드, 엑셀, 게임, 파워포인트 

등 기술의 사용 수준을 측정
․인터넷 사용 능력의 경우 웹 브라우저, 자료 및 정보검색, 채

팅, 이메일, 게임 등의 사용 수준을 측정

․모바일 IT 기기 이용 역량
  - IT기기 환경설정능력, 무선 네트워크 설

정 능력, 파일 전송 능력
․인터넷 이용 역량
  - 게임, 이메일 등 이용 가능 여부, 정보탐

색능력, 정보수집능력

활
용
성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사용 시간, 일상생활도움 정도 
․개인의 생산 활동 : 뉴스 기사에 댓글 달기, 각종 게시판에 

글 게시, 블로그 제작 및 운영
․시민적 연계 활동 : 소비자, 환경, 국제구호, 빈민구호 및 각종 

봉사단체 참여 정도 측정
․정치적 연계 활동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온라인 

서명,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전달 등 

․양적 활용
  -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루 평균 이용 빈

도, 평균 1회 접속 시 이용 시간
․질적 활용
  -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회참여활동정도, 

문화생활 이용정도

<표 2> 정보격차 요인 측정 방법

          (15)

          

여기서 F는 누적 분포 함수(CDF)를 나타내고, 식

(12)~식 (15)은 각각의 개별 입찰에 대한 다른 응

답을 관찰 할 확률을 나타낸다. 식 (12) 식 (15)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우도 함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를 측정하

는 방법 중 WTP truncated mean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WTP truncate mean 모형은 무작

위로 제시되는 금액으로 부터 극소값을 A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극소값 A원으로부터 극대값인 

Max.A(최대 제시금액)까지의 범위를 고려한 절단

된 평균(WTP truncated mean)이다. 즉, 추정확률을 

최대 제시금액까지만 절단시키는 측정방법으로 다

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이충기 등, 2014).

   


 

∆ (17)

 




 




여기서 는 상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계수 값

과 해당 변수의 평균을 곱하여 합산한 수치이다. 

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개인의 모바일 인지적 가치차이

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정보격차 요인으로써 접근

성, 역량성 그리고 활용성을 채택하였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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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구분 변수설명

제시금액
4개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랜덤으로 응답자에게 제시
(15,000원, 30,000원, 45,000원, 60,000원)

성별 응답자의 성별(남 = 0, 여 = 1)

연령대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더미변수로 구성(군지역 = 0, 시지역 = 1)

접근성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접근 수준
(ex. 모바일기기 소유 개수,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

역량성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역량 수준

활용성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역기능 이용자의 역기능 피해 경험 정도

무선인터넷 이용경력 이용자의 무선인터넷  이용 경력

학력 이용자의 학력

인터넷 업무 이용률 이용자의 업무(학업) 시 인터넷 이용률

개인소득 이용자의 월 소득금액

월평균 소비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금액

<표 3> 변수 설명 

모델 회귀식

1
선호도

 제시금액
성별

연령
거주지

접근성
활용성

역량성
역기능

무선인터넷이용경력 학력 인터넷업무이용율 소득 소비  

 (18)

2
선호도

 제시금액
성별

연령
거주지

역기능
무선인터넷이용경력

학력
인터넷업무이용율

소득
소비

 

  (19)

<표 4> 회귀 모델

한 정보격차 요인을 설문 응답자로부터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표인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서의 설문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정보격차 요인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의하

여 사용하였다. 초기 제시금액의 경우 15,000원, 

30,000원, 45,000원, 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해당 금액은 현재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요금

제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 설문을 진행한 결과 도

출한 금액이다.

종속변수가 되는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선호

도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초기 제시금액에 대하

여 사용 여부(예/아니오)와 2번째 제시금액에 대

한 사용여부(예/아니오)로 구성되어 총 4개로 구

성되어 있다(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

아니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종속변

수가 3개 이상의 범주 형으로 되어 있는 순서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격차 요인인 접근성, 활용성, 역량

성이 인지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1과 정보격차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적 가

치 차이를 분석한 모델 2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회귀식은 아래 <표 4>와 같다. 특히, 정보

격차 요인으로 발생되는 인지적 가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모델 2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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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N = 779) 비율(%)

성별
남자 398 51.1

여자 381 48.9

연령

10대 71 9.1

20대 137 17.6

30대 151 19.4

40대 175 22.5

50대 이상 245 31.4

학력
고졸 이하 178 22.9

대졸 이상 601 77.1

거주지

서울 157 20.2

부산 54 6.9

대구 37 4.7

인천 45 5.8

광주 21 2.7

대전 21 2.7

울산 18 2.3

경기도 194 24.9

강원도 23 2.9

충청도 55 7.1

경상도 93 11.9

전라도 50 6.4

제주도 9 1.2

세종시 2 0.3

<표 5> 설문 응답자 분포

제시금액 성별 연령 거주지 역기능 경력 학력
인터넷 업무 

이용률 소득 소비

평균 37,336.33 0.49 3.50 0.47 1.93 1.90 0.77 3.04 2,298,801 1,827,727

표준
편차

16,771.866 0.500 1.334 0.499 0.834 0.739 0.420 1.094 2,276,652 1,682,138

최대값 60,000 1 5 1 3 3 1 5 30,000,000 15,000,000

최소값 15,000 0 1 0 0 1 0 1 0 100,000

제시
금액

1

성별 -0.008 1

연령 -0.02 0.029 1

거주지 0.038 0.008 -0.017 1

역기능 -0.028 0.049 0.193
***

-0.007 1

경력 -0.061 -0.015 0.011 -0.039 -0.055 1

학력 -0.027 -0.057 0.066 -0.032 -0.033 0.188
***

1

인터넷 
업무 

이용률
-0.013 -0.036 -0.265*** 0.027 -0.184*** 0.092*** 0.164*** 1

소득 -0.019 -0.190
***

0.359
***

0.086
**

0.010 0.133
***

0.264
***

0.101
***

1

소비 -0.068 -0.016 0.320
***

0.041 0.028 0.118
***

0.163
***

0.036 0.458
***

1

<표 6> 기술통계

샘플을 접근성, 역량성, 활용성 각각에 대하여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지적 가치

의 차이를 도출할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의 인지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2017년 4월 약 1주일에 걸쳐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5>는 전체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이다.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현재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인구의 거주지역 인구 규모, 성별, 연

령 등을 최대한 유사하게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시키기 위하여 표본 수를 구성하였다. 이러

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전문 리서

치 회사에 의뢰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800

명의 응답자 중 신뢰도가 부족한 21명의 샘플을 

제거한 결과 779개의 샘플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시된 아래의 표와 같이 성별과 연령 측면에서 

응답자가 거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고, 학력과 거주지의 경우 실제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맞추었다. 

<표 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기술통

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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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Construct
2.211

***

(0.484)

제시금액
-2.866E-005***

(4.097E-006)

성별
-0.117

(0.138)

연령
-0.139**

(0.062)

거주지
-0.077

(0.135)

접근성
0.256***

(0.076)

역량성
0.054

(0.095)

활용성
0.263***

(0.087)

역기능
-0.166**

(0.083)

무선 인터넷 이용 경력
0.216**

(0.097)

학력
0.059

(0.605)

인터넷 업무 이용률
0.142**

(0.068)

소득
-4.451E-008

(3.762E-008)

소비
1.365E-007***

(4.630E-008)

Log-likelihood: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p-value:

1,910.209
0.180
0.194
0.075
0.000

<표 7> 모델 1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모바일 인터넷의 인

지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은 모바일 정보격차 요인들이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 1에 대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Log-lkelihood의 값이 1,910.209로 충분히 

높아 모형의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시금액은 음의 계수로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이용자는 모바일 인터넷 선

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

우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았고, 역기능에 대한 피

해가 적은 이용자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의 경력이 오

래된 사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업무 혹은 

학업을 하는데 있어 인터넷의 이용률이 많은 사

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

비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소득의 

경우는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를 느끼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보격차 요인 중 접근성의 경우 접근성 및 활용

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역량성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

은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을

수록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사람

일수록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모바일 인

터넷을 이용하는 능력과 선호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은 정보격차 요인으로 발생되는 인지적 

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모델 2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전체 샘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Log-lkelihood의 값이 1,906.408로 충분히 높아 모

형의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제시금액은 음의 계수로 제시금

액이 낮을수록 이용자는 모바일 인터넷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 낮을

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역기능에 대한 피해가 

적은 이용자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의 경력이 오래된 사

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업무 혹은 학업을 

하는데 있어 인터넷의 이용률이 많은 사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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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낮은 그룹

(440명)

높은 그룹

(339명)

Construct
2.201

***

(0.597)

0.514 

(0.765)

제시금액
-2.837E-005***

(5.517E-006)

-2.905E-005***

(6.174E-006)

성별
-0.099

(0.185)

-0.113

(0.209)

연령
-0.213***

(0.078)

-0.234**

(0.094)

거주지
0.051 

(0.181)

-0.145

(0.205)

역기능
-0.065

(0.114)

-0.323***

(0.121)

무선 인터넷 

이용 경력

0.385***

(0.129)

0.238*

(0.138)

학력
0.055

(0.146)

0.116

(0.182)

인터넷 업무 

이용률

0.226**

(0.089)

0.166*

(0.101)

소득
1.118E-008

(5.740E-008)

-7.626E-008

(5.330E-008)

소비
1.172E-007**

(6.238E-008)

1.737E-007**

(7.0058E-008)

Log-likelihood: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p-value:

1,068.739

0.147

0.159

0.062

0.000

823.569

0.160

0.172

0.066

0.000

<표 9> 접근성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비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소득의 경우는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를 느끼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표 8>의 결과는 모바일 정보격차 요인을 포함하

여 분석한 모델 1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

로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 2의 회귀식

을 토대로 접근성, 역량성, 활용성 각각에 대하여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지적 가

치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변수 Model 2

Construct
1.599

***

(0.451)

제시금액
-2.790E-005***

(4.068E-006)

성별
-0.073

(0.136)

연령
-0.225***

(0.059)

거주지
-0.023

(0.134)

역기능
-0.204**

(0.082)

무선 인터넷 이용 경력
0.355***

(0.093)

학력
0.125

(0.113)

인터넷 업무 이용률
0.202***

(0.066)

소득
-2.370E-008

(3.625E-008)

소비
1.473E-007***

(4.615E-008)

Log-likelihood: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p-value:

1,906.408

0.170

0.183

0.070

0.000

<표 8> 모델 2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표 9>는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접

근성을 접근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

리하여 순서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접근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에 공

통적으로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

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

록, 그리고 학업 및 업무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비 수비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록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그룹에서 역기능의 

경우 높은 그룹은 유의미하게 낮은 그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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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게 분서되었는데, 접근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낮은 그룹에 보다 비교적 모바일 인

터넷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고 이에 따라 역기

능에 대한 피해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

로 판단된다. 

변수
낮음 그룹

(317명)

높은 그룹

(462명)

Construct
1.402

* 

(0.757)

1.742***

(0.851)

제시금액
-2.404E-005***

(6.532E-006)

-3.217E-005***

(5.277E-006)

성별
-0.142 

(0.218)

-0.093

(0.180)

연령
-0.212*

(0.099)

-0.208***

(0.080)

거주지
0.236

(0.215)

-0.228

(0.174)

역기능

- 0 . 2 9 6 
**

(0.145)

-0.161

(0.101)

무선 인터넷 

이용 경력

0.485***

(0.147)

0.206*

(0.124)

학력
0.001

(0.176)

0.277*

(0.152)

인터넷 업무 

이용률

0.084

(0.104)

0.311***

(0.090)

소득
3.181E-008

(4.974E-008)

-9.267E-008*

(5.417E-008)

소비
1.331E-007*

(8.219E-008)

1.698E-007***

(5.734E-008)

Log-likelihood: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p-value:

764.287

0.143

0.155

0.059

0.000

1,125.717

0.191

0.205

0.080

0.000

<표 10> 역량성

<표 10>은 역량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두 그룹에서 공통적

으로 제시금액, 연령, 모바일 이용 경력, 소비가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역기능

의 경우 역량성이 낮은 그룹에서만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개인 스스로 모바일 인터넷

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그룹

이기 때문에 역기능에 역량성이 높은 그룹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변수
낮은 그룹

(337명)

높은 그룹

(442명)

Construct
1.447

**

(0.690)

1.439

(0.615)

제시금액
-2.425E-005***

(6.247E-006)

-3.289E-005***

(5.485E-006)

성별
0.265

(0.213)

-0.270 

(0.182)

연령
-0.296***

(0.096)

-0.150*

(0.081)

거주지
0.150

(0.207)

-0.253

(0.179)

역기능
-0.340***

(0.130)

-0.089

(0.110)

무선 인터넷 

이용 경력

0.491***

(0.145)

0.185

(0.127)

학력
0.147

(0.162)

0.116

(0.162)

인터넷 업무 

이용률

0.071

(0.103)

0.253***

(0.090)

소득
-4.198E-008

(5.017E-008)

-7.570E-009

(5.443E-008)

소비
1.211E-007

(7.093E-008)

1.699E-007***

(6.173E-008)

Log-likelihood: 

Cox and Snell: 

Nagelkerke:

McFadden: 

p-value:

798.587

0.141

0.153

0.059

0.000

1,080.680

0.179

0.192

0.074

0.000

<표 11> 활용성

<표 11>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활

용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리하여 분석

한 결과이다. 공통적으로 제시금액이 낮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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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수록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활용성이 낮은 그룹에서

는 역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바일 인터넷 경력이 오래된 사람

일수록 모바일 인터넷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활용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학

업 및 업무 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바일 인터넷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바일 인터넷

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WTP 가치 차이

전체 샘플 51,723 -

접근성
낮은 그룹 58,509

31,878
높은 그룹 26,631

역량성
낮은 그룹 46,197

7,736
높은 그룹 53,933

활용성
낮은 그룹 43,171

6,463
높은 그룹 49,634

<표 12> 그룹별 WTP

<표 12>는 각 그룹별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인지적 가치를 WTP로 나타낸 결과표이다. 전체 

샘플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모바일 인

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월간 51,723원의 인지적 가

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모

바일 인터넷의 인지적 가치의 차이를 만드는 정

보격차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낮은 그

룹에서는 58,509원, 높은 그룹에서는 26,631원으로 

추정되었고, 역량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46,197

원, 높은 그룹에서는 53,933원이 그리고 활용성

이 낮은 그룹에서는 43,171원, 높은 그룹에서는 

49,634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용자들이 인지

하는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 차이를 가장 심각하

게 하는 정보격차 요인으로는 접근성(31,878원)

으로 다른 역량성(7,736원)과 활용성(6,463원)보

다 상대적으로 차이를 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WTP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위

해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데, 접근성이 높은 그룹에서 WTP가 높게 추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낮은 그룹의 WTP가 더 

높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

의 인구 분포를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 대상

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룹 내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가치와 모바일 인터넷의 정보격차를 추정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

일 인터넷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

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인

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한된 접근만 할 수 

있는 환경의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들이 접근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가치

가 반영 되어 접근성이 낮은 그룹에서 상대적으

로 WTP가 높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본 설문에 참여했던 설문 응답자

들 중 접근성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사이에서 

한 달 평균 통신 요금과 한 달 평균 소득에서 차

이를 보였는데, 낮은 그룹에서 통신요금이 약 

43,379원, 소득은 1,983,818원인 반면, 접근성이 

높은 그룹의 통신요금이 약 60,166원, 소득은 

2,707,628원으로 접근성이 높은 그룹에서 통신비

용과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접근성이 낮은 그룹에서 WTP가 높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 것은 모바일 인터넷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용할 비용적인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V. 결  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접속

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

용 빈도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 졌지만, 과거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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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견되었던 정보격차의 현상이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도 발견되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

로 대두었다. 또한 기존 정보격차의 연구들 대부

분은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를 측정한 

연구들로 특히, 단순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정보

격차의 유무 혹은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

부분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의 인지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보격차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 통

계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이 인지하는 가치 측면

에서 특히,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

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인

터넷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역량성과 

선호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결국, 국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할수록 선호도가 더 높았으

며,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함에서 있어 개인의 이

용 능력은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바일 인지적 가치 차이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자들은 정보격차 요인 중 접근성으로 인해 모바

일 인터넷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과거 정보격차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

한 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인

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정

보격차의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인터

넷 이용을 경험하고 있는 이용자들 사이의 차이 

혹은 불평등이 제시되면서 이용자 간의 정보 격

차 즉,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성과 역량성

에 대한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격차가 대두 되

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자의 인터넷의 가치를 분석하여 정보격차 요인으

로 인해 발생되는 가치 차이를 도출한 결과 접근

성 요인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인지적 가치 

차이를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것을 밝혔다. 여기

서, 접근성 요인으로 인해 가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접근성이 낮은 그룹에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설문 응답을 온라인으로만 받았는데, 온

라인으로 설문을 응답 했다는 것은 이미 인터넷

을 이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

터넷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

일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모바

일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이유

로 인해 제한된 접근만 할 수 있는 환경의 접근성

이 낮은 이용자들이 접근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

라의 경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이용

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블릿 PC보급, 

스마트기기용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보급 등 기

기 보급을 중점으로 다양한 정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보유함으로써 접근성은 높아졌고 

실제 통계 수치로도 매년 접근성에 대한 접근지

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이용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고

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가 발생하게 마련

인데, 그 동안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은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기 제공에만 

집중하였고, 이러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지적 

가치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현재까지도 접근성

으로 인한 가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인지적 가치를 줄이기 위

해서는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 특히, 기기 지원에 관한 

정책보다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용하

게 할 수 있는 지원금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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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바

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에 

대한 통계적인 방법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지

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전적 수치

를 통해 정보격차를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배재한 

단순 통계적인 접근법만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환경이 비슷한 이용자들에게 동일하

게 적용되어 일괄적인 정보격차의 의미를 도출한 

반면, 이용환경이 비슷할 지라도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개인수준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을 밝혔다는 점에

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최근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 영

역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

여 정보격차를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다양한 새로운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의 

가치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격차 요인들 중 가

장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의 일괄적인 정책적 

방안이 아닌 좀 더 현실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안의 우선순위

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온라인 설문

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최

대한 일반화 시키고자 실제 현재 국내에 거주하

고 있는 이용자들의 거주 분포를 반영하기 위하

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룹 내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가치와 모바일 인터넷의 정보격차를 추정한 연구

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인터넷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

이 인지하는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가치 반영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본 연

구의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연령, 소득, 소비, 학

력 등 이용자의 환경적 부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인지적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향 

후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소외계층의 의견을 수집하여 추가적으로 분

석을 진행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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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use of mobile Internet, only a few studies examined digital divide 

issues in the mobile internet environment. Prior studies on digital divide mainly focused on the usage 

environments of consumers. The present study analyzes mobile digital divide by considering user environ-

ments and the cognitive values of users. Therefore, we estimated the cognitive value of users in mobile 

Internet environments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e also analyzed the digital divide 

factors that cause this value difference. We found that domestic users perceive mobile Internet value 

up to 51,723 Korean Won per month. We analyzed the value differences of digital divide factors, such 

as “accessibility,” “competency,” and “usability.” Based on this analysis, we found that a difference 

of 31,878 Korean Won was generated due to accessibility. Competitiveness resulted in a difference of 

7,736 Korean Won, whereas that of usability resulted in 6,463 Korean Won. Accessibility is the most 

important digital divide factor that maximizes the difference of cognitive value of users in a domestic 

mobile Internet environment.

Keywords: Mobile Digital Divide, Mobile Internet, Cognitive Valu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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